
 

 

 

 

 

 

 

 

 

 

러시아 에너지위원회, 원유결제에 비트코인 사용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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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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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SK증권 

 

 

 

러시아가 원유결제에 비트코인을 쓴다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 등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러시아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인 파벨 자바니(Pavel Zavalny)는 

기자회견을 통해 석유와 천연가스 등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루블화와 자국통화(위안, 리라), 그리고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사우디의 페트로달러 체제 구축 이후,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잡았던 경험이 있는 만큼 러시아의 선택이 미칠 

파장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KYC, AML 등을 

포함해 현재 각국의 규제는 투명한 자금이동과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고, 제재에 대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러시아의 선택은 각국의 자금출처와 

이동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심화될 수 있다. 규제에 대한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력 

확대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될 것이다. 2017 년에 

처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졌을 

당시,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의 영향력은 미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았다. 이후, 제도권으로의 편입과 여러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이 함께 나오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확대됐다. 중국의 가상자산 거래 금지조치도 미국 

입장에서는 호재였다. 달러를 위협하는 비트코인의 

존재력이 부각된다면, 미국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제도권 

편입을 중심으로 영향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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